학부모님께

이번 급식사고로 인해 그 동안 저희 씨제이푸드시스템을 믿고 아껴주신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씨제이푸드시스템이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중 25개 학교의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복통, 설사 등을 호소하여,

현재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씨제이푸드시스템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급해 온 전국 모든 학교의 급식은 물론이고 학교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장의 식자재 공급도 자체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저희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급식중단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도 송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으며 

급식 책임자로서 저희 임직원 모두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급식중단으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지원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심정 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씨제이푸드시스템은 

안전한 식자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임직원과, 학교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왔던 영양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반찬 하나에도 한밤을 고민하고 

새벽부터 먼저 일어나시는 단 한 분의 어머님의 손길과 정성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 급식사고와 관련하여 저희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든 어머님의 따끔한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으며,  

혹시라도 다시 학생들 곁으로 다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된다면 

어머님의 반찬 하나에 담긴 마음부터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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